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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거나, 해롭거나 



현대판 봉이 김선달 : 물장사? 



전 세계 줄기세포 시장 규모 

     출처 : GBI Research ‘Stem Cell Research Market to 2017’ (2011) 

  * 2008년 4억 달러에서 2011년 38억 달러 규모로 성장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1) 

 2009년 이스라엘 연구팀 : 태반 유래 신경
줄기세포 이식 러시아 소년, 4년 후 암 유
발 사례 보고 (Ninette Amariglio, et al. 
PLoS MEDICINE 2009) 

 2009년 독일 연구팀 : 중간엽 줄기세포 돼
지에 투입 후 종양 발생 연구결과 발표
(David Wolf, et al. Scand Cardiovasc J. 
2009)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2) 

 2012년 10월  벨기에, 스위스 등 연구팀 : 
생쥐 추출 골수기질세포 실험실 배양 후 다
시 생쥐에 투여한 결과 암세포로 전환 확인 
연구결과 발표(Sabine Wislet-Gendebien, 
et al. PLoS ONE 2012.)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줄기세포 관련 법안 발의 

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안(09.10) :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됨. 

   - 자가유래 세포치료제는 연구자 임상 또는 임상 1상 종
료 후, 2, 3상 조건부 품목허가 

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10.10) :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됨. 

 -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는 3상 면제, 희귀 난치성질환
용인 경우 연구자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임상시험 일체 
면제 

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2012. 8)  

   -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국 :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허용 

- 국내 허가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3종이며, 그 외 27종 임상시험 또는 

허가 절차  . 

 

- 전세계적으로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는  미국  Geron사의 

성척수손상치료제와 ACT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공동개발중인 

스타가르트병과 건성 노인성 황반변성증에 대한 세포치료제가 유일 

 

-  미 국  : 2011 년  조 혈 줄 기 세 포  이 식 에  이 용 되 는 

‘헤마코드 (Hemacord)’가  줄기세포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식약청(FDA)의 의약품 승인.  

 

- 캐나다 : 2012년 5월 골수이식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인 ‘이식편대  

숙주반응’ 을 치료하는 ‘프로카이몰(Prochymal)’이라는 줄기세포를 

의약품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승인.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케이스웨스턴리저버대학의  연구자들이  1992년  설립한 

오시리스 세라퓨틱스(Osiris Therapeutics) 회사가 만든  제품. 
 



줄기세포 화장품 현황 



줄기세포 화장품 

다른 사람의 혈액이나 조직을 사용하는 제품은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HIV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제조과정 중 병원체 제거작업 

필수적.  소 혈청과 효소 등 세포 조작 및 배양에 추가되는 

각종 첨가물질이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인수공통 전염병 

전파할 우려. 

 



서울대 강수경 교수 논문 조작 



국제 사기저널 논란 



불법 시술 및 안전성 논란 

라정찬 RNL 줄기세포기술연구원장 2012년 12월 26일 기자간담회 : 

"2007년부터 5년 동안 2만8,000여명의 환자가 우리의 기술을 통해 시술을 

받았지만 암 발생 등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 주장.(이중 7000여명은 

2011년 이후 2년간 중국과 일본으로 건너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됨.) 



이영순(알엔엘 소유의 베데스다
생명재단 이사장)의 기고 



알엔엘 바이오의 인맥 구성 

 황우석 교수팀에 있었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산과학)는 라회
장의 청주 신흥고 및 서울대 수의대 후배(서울대 수의대 83학번). 황
우석 교수팀에 있다가 연구부정행위로 교수직에서 물러난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는 현재 RNL 바이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라정찬 회
장의 신흥고 및 서울대 수의대 후배(서울대 수의대 88학번). 

 강경선 교수(서울대 수의대 공중보건학교실)는 라회장과 함께 서울
대 수의대 83학번 동기이며, 김대중 정부에서 식약청장을 역임한 이
영순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공중보건학 교실 주임교수로 강경선 교
수의 스승임. 이영순 전 교수는 현재 정년 퇴임했으며, 알엔엘 소유
의 베데스다생명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음. 

 현재 농림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박용호 교수는 라회
장의 서울대 수의대 선배이며, 농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서
울대 수의대 교수로 임용되어 서울대 수의대 학장을 역임했음. 

 

 



황우석 사태의 당사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인터뷰 



줄기세포 연구와 상업화 감시 필요 

 

 

 

 

 


